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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총 4쪽(붙임 2쪽 포함)

배포일시 2015. 12. 14.(월) 담당부서  국립국어원 어문연구과
담당과장  이승재(02-2669-9711) 담 당 자  학예연구관 이대성(02-2669-9712)

‘잎새’, ‘푸르르다’, ‘이쁘다’ 등 표준어로 인정
― 「2015년 표준어 추가 결과」 발표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원장 송철의)은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으나 그동안 표준어로 인정되지 않았던 ‘잎새, 푸르르다, 이쁘다, -고프다’ 등 11

항목의 어휘와 활용형을 표준어 또는 표준형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의 「2015년 표

준어 추가 결과」를 발표하고 2016년 1월 1일 자로 인터넷으로 제공되는 『표준

국어대사전』(http://stdweb2.korean.go.kr/main.jsp)에 반영할 예정이다.

국립국어원은 급변하는 언어 환경에 대응하고 국민 언어생활의 편의를 높이고자

어문 규범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한글맞춤법 등의 어문 규정을 현실화하고 복수 표

준어를 지속적으로 추가하고 있다. 특히 이번 복수 표준어 추가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국어규범정비위원회, 국어심의회 등 여러 단계의 전문

가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과를 발표하게 된 것이다.

이번에 새로 표준어로 인정한 항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현재 표준어와 같은 뜻으로 널리 쓰이는 말을 복수 표준어로 인정한 경

우이다. 그동안 ‘이쁘다’는 비표준어로서 ‘예쁘다’로 써야 했으나 앞으로는 ‘이쁘다’

도 ‘예쁘다’와 뜻이 같은 표준어로 인정된다. 이렇게 복수 표준어로 인정된 말은

‘마실’, ‘이쁘다’, ‘찰지다’, ‘-고프다’ 등 모두 4항목이다. 이 가운데 ‘마실’은 ‘이웃에

놀러 다니는 일’과 ‘여러 집이 모여 사는 곳’이라는 두 가지 뜻 중에서 ‘이웃에 놀

러 다니는 일’이라는 뜻에 대해서만 표준어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었다.

복수 표준어를 인정하는 것은 ‘발음이 비슷한 단어들이 다 같이 널리 쓰이는 경

우에는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표준어 규정」의 원칙을 따르는 것으로, 이

미 써오던 것(‘예쁘다’)과 추가로 인정된 것(‘이쁘다’)을 모두 교과서나 공문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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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표준어를 익히기 위해 따로 수고를

들일 필요 없이 둘 중 선호하는 어휘를 자유롭게 사용하면 된다.

둘째, 현재 표준어와는 뜻이나 어감이 달라 이를 별도의 표준어로 인정한 경우

이다. 그동안 ’푸르르다‘는 ’푸르다‘로 고쳐 써야 했으나 ’푸르르다‘와 ’푸르다‘는

쓰임이 다르기 때문에 ’푸르르다‘를 별도의 표준어로 인정하였다. 이렇게 별도의

표준어로 인정된 말은 ’꼬리연, 의론(議論), 이크, 잎새‘ 등 모두 5항목이다.

셋째, 비표준적인 것으로 다루어 왔던 활용형을 표준형으로 인정한 경우이다. 그동

안 ‘말다’가 명령형으로 쓰일 때는 ‘ㄹ’을 탈락시켜 ‘(잊지) 마/마라’와 같이 써야 했

으나, 현실의 쓰임을 반영하여 ‘(잊지) 말아/말아라’와 같이 ‘ㄹ’을 탈락시키지 않고

쓰는 것도 인정하기로 하였다. 또한, 그동안 ‘노랗다, 동그랗다, 조그맣다’ 등과 같은

ㅎ불규칙용언이 종결어미 ‘-네’와 결합할 때는 ‘ㅎ’을 탈락시켜 ‘노라네/동그라네/조

그마네’와 같이 써야 했으나, 불규칙활용의 체계성과 현실의 쓰임을 반영하여 ‘노랗네

/동그랗네/조그맣네’와 같이 ‘ㅎ’을 탈락시키지 않고 쓰는 것도 인정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복수의 표준형으로 인정된 말은 ‘말아, 말아라, 말아요’처럼 ‘말다’에 ‘-아(라)’

가 결합할 때 ‘ㄹ’이 탈락하지 않는 활용형과 ‘노랗네, 동그랗네, 조그맣네’처럼 ㅎ불

규칙용언에 어미 ‘-네’가 결합할 때 ‘ㅎ’이 탈락하지 않는 활용형 등 모두 2항목이다.

국립국어원은 1999년에 『표준국어대사전』을 발간한 이후 언어생활에서 많이 사

용되지만 표준어로 인정되지 않은 단어들을 검토하는 일을 꾸준히 해왔다. 그 결과

지난 2011년에 ‘짜장면, 맨날, 눈꼬리’ 등 39항목을 추가하였고, 2014년에는 ‘삐지다,

놀잇감, 속앓이, 딴지’ 등 13항목을 표준어로 추가한 바 있다. 이번에 추가된 표준어

11항목은 올해 열린 국어심의회(위원장 서정목)를 통과하면서 최종 확정된 것으로서,

그동안 국립국어원이 어문 규범과 『표준국어대사전』의 보완을 위해 시행해 온 어

휘 사용 실태 조사와 말뭉치 검색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제 언어생활에

서 사용 빈도가 높고 표준어로 인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은 것들을 선별한 것이다.

앞으로도 국립국어원은 언어 사용 실태 조사 및 여론 조사를 통하여 국민의 언어

생활에 불편한 점이 없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규범에 반영함으로

써 국민들이 국어를 사용할 때에 더욱 만족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계획이다.

[붙임] 2015년 추가 표준어 목록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 설명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립국어원 어문연구과 학예연구관 이대성(02-2669-9712)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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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015년 추가 표준어 목록

ㅇ 복수 표준어: 현재 표준어와 같은 뜻을 가진 표준어로 인정한 것(4개)

ㅇ 별도 표준어: 현재 표준어와 뜻이 다른 표준어로 인정한 것(5개)

추가
표준어

현재
표준어

비고

마실 마을

ㅇ ‘이웃에 놀러 다니는 일’의 의미에 한하여 표준어로 인정함. 
‘여러 집이 모여 사는 곳’의 의미로 쓰인 ‘마실’은 비표준어임.

ㅇ ‘마실꾼, 마실방, 마실돌이, 밤마실’도 표준어로 인정함.
(예문) 나는 아들의 방문을 열고 이모네 마실 갔다 오마고 말했다.

이쁘다 예쁘다
ㅇ ‘이쁘장스럽다, 이쁘장스레, 이쁘장하다, 이쁘디이쁘다’도 표준

어로 인정함.
(예문) 어이구, 내 새끼 이쁘기도 하지.

찰지다 차지다
ㅇ 사전에서 <‘차지다’의 원말>로 풀이함.
(예문) 화단의 찰진 흙에 하얀 꽃잎이 화사하게 떨어져 날리곤 했다.

-고프다 -고 싶다
ㅇ 사전에서 <‘-고 싶다’가 줄어든 말>로 풀이함. 
(예문) 그 아이는 엄마가 보고파 앙앙 울었다. 

추가
표준어

현재
표준어

뜻 차이

꼬리연 가오리연

ㅇ 꼬리연: 긴 꼬리를 단 연.
※ 가오리연: 가오리 모양으로 만들어 꼬리를 길게 단 연. 띄우면 

오르면서 머리가 아래위로 흔들린다.
(예문) 행사가 끝날 때까지 하늘을 수놓았던 대형 꼬리연도 비상을 

꿈꾸듯 끊임없이 창공을 향해 날아올랐다.

의론 의논

ㅇ 의론(議論): 어떤 사안에 대하여 각자의 의견을 제기함. 또
는 그런 의견.

※ 의논(議論): 어떤 일에 대하여 서로 의견을 주고 받음.
ㅇ ‘의론되다, 의론하다’도 표준어로 인정함.
(예문) 이러니저러니 의론이 분분하다.

이크 이키

ㅇ 이크: 당황하거나 놀랐을 때 내는 소리. ‘이키’보다 큰 느낌을 준다.
※ 이키: 당황하거나 놀랐을 때 내는 소리. ‘이끼’보다 거센 느낌

을 준다.
(예문) 이크, 이거 큰일 났구나 싶어 허겁지겁 뛰어갔다.

잎새 잎사귀
ㅇ 잎새: 나무의 잎사귀. 주로 문학적 표현에 쓰인다.
※ 잎사귀: 낱낱의 잎. 주로 넓적한 잎을 이른다.
(예문) 잎새가 몇 개 남지 않은 나무들이 창문 위로 뻗어올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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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복수표준형:현재표준적인활용형과용법이같은활용형으로인정한것(2개)

푸르르다 푸르다

ㅇ 푸르르다: ‘푸르다’를 강조할 때 이르는 말.
※ 푸르다: 맑은 가을 하늘이나 깊은 바다, 풀의 빛깔과 같이 밝

고 선명하다.
ㅇ ‘푸르르다’는 ‘으불규칙용언’으로 분류함.
(예문) 겨우내 찌푸리고 있던 잿빛 하늘이 푸르르게 맑아 오고 어

디선지도 모르게 흙냄새가 뭉클하니 풍겨 오는 듯한 순간 벌
써 봄이 온 것을 느낀다.

추가
표준형

현재
표준형

비고

말아
말아라
말아요

마
마라
마요

ㅇ ‘말다’에 명령형어미 ‘-아’, ‘-아라’, ‘-아요’ 등이 결합할 때는 
어간 끝의 ‘ㄹ’이 탈락하기도 하고 탈락하지 않기도 함.

(예문) 내가 하는 말 농담으로 듣지 마/말아.
      얘야, 아무리 바빠도 제사는 잊지 마라/말아라.
      아유, 말도 마요/말아요.

노랗네
동그랗네
조그맣네

…

노라네
동그라네
조그마네

…

ㅇ ㅎ불규칙용언이 어미 ‘-네’와 결합할 때는 어간 끝의 ‘ㅎ’이 탈
락하기도 하고 탈락하지 않기도 함.

ㅇ ‘그렇다, 노랗다, 동그랗다, 뿌옇다, 어떻다, 조그맣다, 커다랗
다’ 등등 모든 ㅎ불규칙용언의 활용형에 적용됨.

(예문) 생각보다 훨씬 노랗네/노라네.
      이 빵은 동그랗네/동그라네.
      건물이 아주 조그맣네/조그마네.


